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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그린자동차 부품 매출 1조원
GM에 1차벤더로 HEV 핵심부품 공급 … 북미 중심으로 수주활동 강화

LS산전은 2013년까지 그린자동차 핵심부품 사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2009년 매출 1조4462억원의 70% 수준으로, LS산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미를 중심으로 활발한 수주활

동을 벌이고 있다.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은 6월 22-23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KOTRA와 GM이 주관한 자동차 부품 관련행사

에서 GM의 로버트 소시아 구매담당 부사장 등을 만나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의 핵심부품인 인버터와 릴레

이 관련제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LS산전은 2차 벤더가 아닌 1차 벤더 자격으로 GM과 거래할 예정이며,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적인 파트너

십도 구축할 계획이다.

인버터는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이고 릴레이는 전기자동차(EV) 동력의 스위치 역할을 하

는 부품으로 LS산전을 포함한 국내외 소수만이 상용화에 성공했다.

구자균 부회장은 “GM은 신생 벤더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GM의 장기적 파트너로 인정받은 것도 전기자동차용 인버터(PCU) 등 자동화 및 전력부문에서 핵심부

품 개발에 매진해온 결과”라며 수주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LS산전은 GM에 전기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산전은 1993년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전기자동차 연구를 시작한 이후 전력 및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가

볍고 내구성이 강한 부품을 개발해왔다.

GM에는 2009년부터 전기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부품 집합체인 PCU 모듈을 개발해

CT&T에 공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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